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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 제천 화재 희생자 가족 방문

- 제천합동분향소희생자추모, 유가족운영제천 ‘원일약국’과 ‘닭갈비부페’ 방문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(금) 저녁, 작년 12월 24일에 이어 두

번째로 충북 제천을 방문하여,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
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재 피해 희생자 유족분들이 운영하는 약국과

식당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.
* 참석 : 충북도지사(이시종), 제천시장(이근규),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(정종제) 등

 ㅇ 이 총리는 먼저 故 장ㅇㅇ님의 아들(김ㅇㅇ)이 운영하는 제천시

창전동 소재 ‘원일약국’을 들러 위로하고,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
합동분향소(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)에서

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.
 ㅇ 이후, 故 정ㅇㅇ님의 딸(반ㅇㅇ)이 제천시 화소동에서 운영하는

‘닭갈비 부페’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.
* 제천합동분향소 : 화재 발생(‘17.12.21) 이후 △12.23일부터 설치․운영, △희생자

29분의 위패 안치, △현재까지(2.1) 11,284명 조문 실시

 ㅇ 제천 화재는 작년 12.21(목) 충북 제천시 하소동 71-7 사우나건물

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일어났으며, 화재로 인해 69명(사망 29명, 
부상 40명)의 인명 피해와 2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


□ 이 총리는 제천 방문에 앞서,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에 마련된 ‘밀양 
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’를 방문해 희생자를 조문하고, 

 ㅇ 밀양 소재 ‘갤러리 요양병원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의

치료 상황을 살펴보고 위로했습니다.
* 참석 : 경남도지사 권한대행(한경호), 밀양시장(박일호), 행정안전부 재난안전

관리본부장(류희인), 보건복지부 차관(권덕철) 등


